
교회음악은 ? 
 

 

 

 

 

일찍이 그리스도교의 교부인 성 아우그티노(St. Augustinus 354~430)는 전례에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음악에 대하여 정의 하면서 세 가지 요건을 제시 한 바 있다. 

 

즉 "음악을 받을 대상이 하느님이어야 하고,  
수단은 입으로 하는 노래이어야 하며,  
내용은 찬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요한 크리소스톰(Chrysostomus)은 "좋은 음악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함께 하시고,  

나쁜 음악이 있는 곳에 악마가 함께 한다"는 말은 여전한 진리의 말로 여겨진다.  

 

거룩하고 엄숙한 전례 안에서 음악이 선별되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전례는 하느님께 드리는 하느님 백성의 최고의 흠숭 행위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전례음악의 첫째 조건이 ’모든 세속성이 제거되고 신성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잘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신성하다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선별되어  

이어져 내려오는  성가처럼 전례만을 위한 자격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말하며, 축성과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초세기 때부터 교회는 전례음악의  

신성함을 지켜 오면서 우상이나, 혹은 단순한 세속적인 허영심 같은 것으로부터 음악을  

보호해 왔다.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는 22번째 회기의 법전에서 "교회는 악기 소리든 노래 소리든 어떤  

불순하고 음탕한 것이 섞여있는 세속적인 모든 종류의 것을 제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집은 언약한 대로 진정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한다.  

즉, 교회는 전례음악에 대해 더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세속적인 어떤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참된 예술성이 결여된 속된 음악을 전례에 도입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무조건 쉽게 전례음악에 접근시키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전례음악은 하느님의  

더 없는 완전함을 드러내고 가능하면 그분을 닮아가는 임무를 지녔기 때문이다. 

 

전례 안에서 음악은 단순히 전례의 한 부분을 차지하여 ’겸손한 시녀’`거룩한 종`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음악을 우선으로 내세워 전례가 부차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전례 안에서 자극적인 소리를 가진 악기나 세속적인 발성으로 노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전례 안에서 음악은 실험의 영역에서 봉사할 수 없으며, 복잡하거나  

난해한 음악을 수용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전례음악은 신자들이 음악을 통해 하느님  

신비에로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이것이 신자들에 의해 완전히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연주하고 있는 오르간이나 성가곡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듣고 함께  

노래하면서 소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신자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전례 안에 새롭고 충동적인 음악이 쓰여지는 것을 조심성 있게 제한하였다 

 


